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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

최근 이민 소식

1. 최근 취업이민 처리 속도 개선

그동안 심각한 적체를 보여왔던 

취업이민 수속이 개선의 조짐을 보

이고 있습니다. 최근 많은 경우 영주

권 신청서(I-485) 접수 후 8개월을 

전후하여 영주권을 승인되고 있습

니다.

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

승인이 보류되고 있던 케이스들이 

작년 여름 이후 계속적으로 승인이 

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취업이민 수

속이 길어져 고심해 오셨던 많은 한

인 이민자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

습니다.

2. 학생 신분 변경 시 Bridge (Gap) 

규정 적용 중단 (지난번에 컬럼에 이

어 상세하게 전합니다).

오바마 행정부 후반부부터 학생 

신분 변경 시에 적용되어 오던 30일 

Gap 규정(일명 Bridge 규정)의 적용

을 중단한다고 지난 7월20일에 이

민국이 발표했습니다.

이 규정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

국하는 경우에 학교 시작 전에 적어

도 30일 전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한

다는 미 국무부 규정을 미국 내에서 

학생 신분 변경에 적용한 것입니다. 

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학생 신분

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이전 

비이민 신분이 학교가 시작되기 30

일 전까지는 유지가 되어 있어야 했

습니다. 그래서 이 간격(Gap)을 메꾸

어 주기 위해서 방문 신분(B2)으로 

신분 변경(일명 Bridge)를 해 주어 학

생 신분 변경 신청 중에 신분이 만료

되는 것을 방지해 왔었습니다. 

지난 7월20일에 이민국은 이 규

정의 적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

니다. 

이 규정 적용 중단에에 따라 학생 

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경우 이제

는 브리지 없이 이전 비이민 신분이 

만료되기 전에 학생 신분 변경 신청

을 하시면 됩니다. 

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시지 않

고 현재 신분이 만료되지 직전에 아

슬아슬하게 변경을 신청하시는 경

우 이전 신분이 만료되고 학생 신분

이 변경이 거절되면 서류미비자가 

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

니다.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Gap

으로 두시고 학생 신분 변경을 하실 

것을 권고 드립니다. 

3.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

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

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

권 케이스는 이번 8월에도 오픈 상

태입니다.

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

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

권 청원서(I-130)와 신청서(I-485)

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

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

년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

권 청원서(I-130)와 영주권 신청서

(I-485)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

다.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

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

르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

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

권 청원서(I-140)와 영주권 신청서

(I-485)을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

니다.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

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임플란트 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효율

성을 보이면서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

는 시술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분들

이 시술을 받고 계시고 시술을 원하시는 

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

필자는 수술만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

환자분들에게“임플란트가 잘 되었으

니 전담 치과의사에게 가셔서 크라운 하

시고 다시 한 번 체크 받으러 오세요. 그

리고 일 년에 한 번은 꼭 체크 받으셔야 

합니다.”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“아니 

이거 끝나면 다 된 거 아닌가요? 정기적

인 체크가 필요해요?”라고 묻습니다. 

심지어“티타늄으로 만들었으니까 썩

지도 않는데 뭘 관리해요?”라고 묻는 

분들도 계십니다. 시술자들이 임플란트 

시술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그 

관리에 관한 계몽에는 소홀히 한게 아닌

가 반성도 됩니다.

치아와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조직은 

그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. 치

아는 몸의 일부 중 하나로 만들어져 그 

연관 조직들이 부착 상태가 아주 긴밀합

니다. 치아의 뿌리는 신경을 싸고 있는 

경조직은 상아질(dentin)과 백아질(ce-

mentum)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

가장 많은 부분은 상아질이 차지하고 

있고 백아질이 상아질 표면에 얇게 코팅

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백아

질의 기능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 

않지만 치아 주위 뼈와 치아 자체를 잇는 

콜라젠 섬유들이 부착되는 곳입니다. 쉽

게 이해하자면 섬유들을 치아에 붙이는 

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. 

이렇게 콜라겐 섬유들이 백아질에 부

착되게 되면 아주 강한 방어선을 만들게 

됩니다. 

하지만 임플란트는 우리 몸이 입장에서 

봤을 때 이물질 입니다. 면역 반응이 없

고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티타늄의 특성

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 임플란트입니다. 

이 임플란트에는 앞서 말한 백아질이 

없습니다. 콜라젠 섬유들이 단단히 붙어 

있게 해주는 아교가 없다는 것입니다. 임

플란트 주위 조직은 콜라겐 섬유가 아주 

풍부한 조직이고 피부에 상처가 나 흉이

질 때 흔히 보는 조직과 아주 유사한 조

직 성분 분포를 보입니다. 

즉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임플란트를 

중심으로 꽉 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

니다. 

▶ 1381호에서 계속됩니다.

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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